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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언론인의 은퇴 태도가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 및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언론인

의 은퇴 태도를 강화하여 노후준비를 위한 언론인 복지 정책과 실천의 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광주, 전남지역 언론사에 근무하는 언론인으로 총 23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를 도출

하기 위해 SPSS 18.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

하였고,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언론인의 은퇴태도가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노후준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론

인의 은퇴태도가 노후준비의 매개효과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극대화 된다고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언론인의 은퇴 태도와 노후준비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 중심어 :∣언론인∣은퇴태도∣노후준비∣삶의 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tire attitude of journalists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impact and satisfaction of life in old age, and prepare, perform and enhance the retirement attitudes 

of journalists to suggest journalists welfare policies and practices preparing for retirement.

Surveyed a total of 233 additional analysis was used to journalists working in Gwangju, Jeonnam 

media. We used the SPSS 18.0 and 20.0 AMOS program to derive a result, a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with reliability test for the variables, the model was subjected to structure analysis for 

the hypothesis testing.

The results were the retirement attitudes of journalist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atisfaction 

with life in retirement preparation, retirement preparation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journalists were retired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attitudes that 

are ready to maximize retirement life satisfaction. Based on such findings, we propose a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enhance the retirement attitudes and preparation for retirement 

journ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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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복잡해지고 발달하고 있는 가

운데 사회 구성원인 국민들의 의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

다. 여론 주도층으로서 프리미엄을 누리던 언론인이 맞

게 된 시대적 상황 역시 대단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의 언론 환경은 1980년대 말 언론 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이했다. 언론의 자율성 확대 

방안으로 제정된「정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에 의해 정기 간행물의 등록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언론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언론인 수

도 대폭 늘어났다. 이러한 언론사와 언론인수의 급격한 

팽창은 양적인 면에서 사회 환경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언론의 성장은 언론의 자유 경쟁 

시대를 여는 긍정적 평가일 수 있다. 그러나, 질적인 면

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 사회는 IT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

지 않고 뉴스를 손쉽게 모바일 장비를 통해 접하는 독

자가 증가 추세이다. 이런 현상은 종이 신문을 통해 뉴

스를 보는 시대에서 모바일로 뉴스를 접하는 환경의 전

환이기도 하지만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인에게는  업무 

부담이 가중 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여기에다 IT환경

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타 언론인과와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리면서 매일 같이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됐다.

특히, 종이 신문과 인터넷 신문 취재기자들 사이에 

취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무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게 됐고, 뉴스를 접하는 독자들의 요구 사항을 만족 

시키기 위해 단독 및 특종 기사를 생산해야한다는 스트

레스는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신·육체적으로 피로

감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취재기자에게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지만 맘 편히 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여기에

다 신규 언론사 창간, 언론사 간에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반면 언론사의 수입 감소와 경영 악화로 급여나 

상여 등의 금전적 뒷받침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언론사를 그만두고 다

른 업종을 선택하는 기자들이 늘고 있는 것 또한 현실

이다[29]. 그러나 40∼50대의 언론인들이 전직을 결심

하기 까지는 무리수가 따르고, 하는 수 없이 언론에 몸

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은퇴 후 삶은 더 큰 걱정이다. 

한국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서 언론인들

의 노후 환경 역시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650만명으로 총 

인구의 12.7%를 차지하며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약 911만명으로 총인구의 17.8%에 달하고[30]있으며, 

지난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고령사

회 도달은 2017년, 초고령 사회 도달은 2026년으로 예

상되는 등 우리나라 고령화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

을 때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행속도가 매우 빠

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반적

인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사회 전체의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로 인하

여 다양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자연적으로 직장과 생업에서 은퇴한 이후의 노후생활

기간의 연장으로 연결되어, 은퇴에 대한 태도 및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은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언론인들 역시 20~30년씩 몸 담았던 회

사를 은퇴하고 난 뒤, 긴 노후시기를 어떻게 보내야할 

지 막막해하는 사례가 많을 수 밖에 없다.

국내에서 수행된 언론인과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언

론인의 특정 몇몇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스트레스 관

련[6][9], 직업 정체성[18], 공정성 인식[5], 탈진[8] 연구 

등 한정된 분야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언론인

의 은퇴 태도, 노후 준비 등 언론인의 은퇴 전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와 언론

인들이 은퇴를 맞이해야 하는 현실에서 노후 준비를 통

한 삶의 만족도 향상을 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

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언론사(신문, 방송)

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한국기자협회 소속 회원사만 13

곳, 5백 명이 넘는 회원, 인터넷 등 매체를 포함하면 1천 

명에 가까운 기자들이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언론 경쟁

의 정글과도 같은 곳이라는 점에서 지역적 특수성이 크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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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언론인

의 은퇴 태도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및 삶의 만족

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언론인의 은퇴 태도를 강화

하여 노후준비를 위한 언론인 복지 정책과 실천의 방안

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언론인의 은퇴태도는 노후 준비와 삶의 만족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또한 노

후 준비는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언론인의 은퇴태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있어 노후준비의 매개효과에 대한 구조적 모형

을 살펴본다.

셋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인의 은퇴태

도와 노후준비를 강화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

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1.1 언론인
언론인이란 일반적으로 신문, 방송 등의 언론매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적으로 언

론으로부터 일반인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중재 대상

이 되는 언론매체가 기준이 된다. 실제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언론’에 종사

하는 인원이라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관련 규

정에 의거, 방송·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 통신 

및 인터넷 신문에 종사하는 인원”이라고 규정할 수 있

다[29].

1.2 은퇴 태도
은퇴란 인간이 전 생애, 즉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삶의 긴 여정을 걸어가면서 부모와 사회의 보호를 받으

며 생활하는 전기 단계와 삶의 주도적 주체로서 경제활

동을 실행하는 중기 단계를 거쳐 일정한 연령이나 기준

에 의해 생산적 위치에서 물러나 인생의 후기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인생의 전환적 사건이라 정의할 수 있다[13].

톰슨(Thompson, 1958)이 퇴직 후의 삶은 퇴직 이전

에 퇴직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40]고 주장한 이래 많은 학자들이 은퇴태도

(Retirement attitude)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그 측

정방법 및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혼스테인과 와프너(1985)[36]는 퇴직을 문화적, 개인

적 의미의 복잡한 체제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개인적 개별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들은 개

인적 차이점에 중점을 두고, 최초로 퇴직에 대한 기대

는 사람마다 다양하다는 것을 연구하여 퇴직 기대모델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퇴직 후 노후를 노년으로서의 이행, 즉 휴식으

로 전환(Transition to Old Age)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경험하면서 퇴직 전 사회관계 혹

은 업무상 발생되었던 활동과 집중의 요구가 사라짐으

로써 삶을 휴식하고 마무리하는 데에 대한 요구로 대체

된다. 따라서 바빴던 일상생활이 한가로운 휴식 시간으

로 전환된다고 노후를 기대한다. 

둘째, 퇴직을 새로운 출발(New Beginning)로 보는 

관점이다. 개인들은 퇴직과 더불어 퇴직을 그들 자신의 

만족스런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활력으로 삼아 

인생에 있어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요, 오랜 목표를 추

구하기 위한 기간이며 새로운 사업에의 투자시기로 본다.

셋째, 계속(Continuation)으로 보는 관점은 퇴직을 중

대한 변화와 충돌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노후생활

은 퇴직 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이 지속한다고 

강조한다. 퇴직으로 나타나는 실제적 변화는 그들이 가

장 가치 있게 여기는 활동들을 수행하며 되도록 압박감

을 적게 받고, 더욱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삶의 기본패

턴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강요된 좌절(Imposed Disruption)로 보는 관점

이다. 퇴직을 통해 직업을 상실함으로써 다른 어떤 것

으로도 대체될 수 없으며, 그들이 원하지 않은 강요된 

은퇴의 결과 그들은 자신의 일부를 잃었으며 따라서 은

퇴는 가혹한 손실로 간주된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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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혼스테인과 와프너(1985)의 퇴직 

기대모델 네 가지를 중심으로 은퇴 태도에 대해 연구하

고자 한다.

1.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만족, 사기, 행복의 개념과 상호 교환

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삶의 만족도는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인간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종합

적인 개념이다[10].

또한, 삶의 만족도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여러 학자

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다. 즉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인생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삶의 만족도란 개인에게 행복을 부여하여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주관적인 안녕감, 

또는 질적인 삶의 만족감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과

거․현재와 미래의 생활, 행복에 대한 개인 자신의 평

가 또는 그에 대한 만족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 이는 긍

정적인 정서의 우세성과 생활 중에 경험하는 신체, 정

신, 사회, 경제측면에 대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

녕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를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생활 만족

도 개념으로도 연구하고 있으나, 측정도구의 내용을 살

펴보면, 두 개념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로 통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1.4 노후준비
노후준비란 노후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고 행복하

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과 계획이

라고 할 수 있다[11]. 노년기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노후의 생활만족, 즉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

다. 노후는 더 이상 여생이 아니며, 적극적이고 본격적

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기간이다. 퇴직 후의 생활하면 소극적이고, 

어두운 인상을 가져다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풍성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노후 삶의 질에 대해

서 제고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책이 약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노후생활 대책을 

위한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적으

로 턱없이 부족한 노인복지연금과 의료서비스의 제공

은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현재 경험하고 있는 

조기 은퇴는 생애 후반부 생활적응기간이 더욱 길어지

면서 개인적 어려움을 증가시키게 된다[21].

또한, 개인적으로 노후에 대해 아무런 준비 없이 노

후생활을 맞이하게 된다면 경제수준의 저하는 물론 사

회활동의 기회단절로 인한 사회적 또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노후에 대한 불

안과 위기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를 스스로 대

비하려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

노후준비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배계희[24], 배문조[13]는 노후준비를 

신체적, 경제적, 경제적 준비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이

정화[17]는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준비로 나누었다. 이

희자와 김영미[19]도 노후준비를 경제적, 정서적, 서비

스적 준비의 3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이러한 연구

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준비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노후

준비에 사용하고 있는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준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은퇴태도와 노후준비 

McPerson & Guppy(1979)는 은퇴에 대한 긍정적 태

도가 은퇴준비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38], 정운영 외(2009)는 은퇴에 대한 인식, 은퇴태도와 

은퇴준비 행동의 인과관계를 분석 연구에서 각각 은퇴

태도가 은퇴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

냈다[20]. 그리고, 강신기 외(2013)의 연구에서 퇴직태

도의 하위요인인 휴식으로의 전환은 경제적 노후준비

에 부(-)의 영향을, 새로운 출발은 노후준비 전 영역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1], 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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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외(2008)의 연구에서는 퇴직태도의 하위요인인 새로

운 출발만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배재덕(2013)은 중년층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은

퇴태도가 은퇴준비에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은퇴에 대

하여 새로운 출발과 계속으로 인식할수록 은퇴 준비를 

잘 한다고 하였다[14].

유인순 외(2012)는 노후태도에서 성격특성이 노후준

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경제적 불안성, 외

향성, 개발성, 성실성 등의 노후태도가 베이비부머의 노

후준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6].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여러 학자들은 은퇴태도가 노

후 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 같

은 결과는 은퇴 태도와 노후 준비간의 관계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2.1 은퇴 태도와 삶의 만족도
Hendricks & Hendricks(1986)은 개인의 은퇴태도는 

은퇴 후 생활적응 및 안정과 생활만족도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으며[26], Gamser(1976)[32], George 

(1980)[33], Hooyman and Kiyak(1988)[35]의 연구 등에

서 중년기에 은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지와 은

퇴 후 생활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는가에 대한 정도가 

은퇴 후 노년기의 삶의 안정과 만족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은퇴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록, 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적 대비가 잘 되어 있을수

록 은퇴 이후의 삶에 큰 만족도를 느끼며 더욱 잘 적응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선화와 임왕규(2015)는 은퇴예정자의 은퇴설계와 

삶의 질의 연구에서 은퇴 태도의 하위요인인 휴식으로

의 전환은 부의 영향을 출발에 대한 기대는 정의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4]. 이 같은 결과는 은퇴 태도와 삶

의 만족도간의 관계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여러 학자들은 은퇴태도가 삶

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일

부 학자의 연구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기

도 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은퇴태도와 삶의 만족도간

의 관계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2.3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권중돈과 조주연(2000)은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 본인의 근로수

입, 배우자의 수입 그리고 재산소득 등을 활용하여 생

활비를 마련하는 등 경제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노인

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창제(2013)는 은퇴결정 형태와 

노후준비가 은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후준비는 경제적 측면의 

생활만족도와 전반적 생활 측면의 만족도에 아주 유의

하게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12].

또한, 김주성과 최수일(2010)은 40대 이상의 중․노

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신체적, 사회

적 및 경제적 노후 준비는 긍정적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주었고, 경제적 노후준비가 부정적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반해 사회적 노후준비는 부정

적 삶의 만족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7]. 반면 권혁창·이은영(2012)는 연금 수

급이 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후의 경제적 준비라고 할 수 있

는 국민연금 수급여부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3], 이는 일반적인 연구와 상반된 결

과이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노후준비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일부 학자는 경제적 노후준

비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기

도 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노후 준비와 삶의 만족도간

의 관계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광주, 전남지역 언론사에서 근

무하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1

일 까지 총 258부를 우편 발송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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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2.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언론인의 은퇴 태도가 노후 준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4개의 가설을 구성

하였다 가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은퇴 태도는 노후 준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2. 노후 준비는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3. 은퇴 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4. 노후 준비는 은퇴 태도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

계를 매개할 것이다.

3. 측정 도구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3.1 독립변수 : 은퇴태도 
은퇴태도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은퇴에 대해 형성

해 온 생각으로 은퇴 후 생활에 대하여 기대하는 주관

적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은퇴태도는 오병철

(2012)[25]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8문항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으며, 은퇴태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34로 나타났다.

3.2 매개변수 : 노후준비
노후준비는 노년기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업에서 은퇴하기 전에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등 생

활의 모든 분야의 준비를 구체적인 계획 하에 체계적으

로 실행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노후준비를 측정

하기 위해 배계희(1988)[24]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

으며,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졌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문항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으며, 노후준비 신뢰

도 계수 Cronbach's α는 .763으로 나타났다.

3.3 종속변수 : 삶의 만족 
삶의 만족도는 개인에게 행복을 부여하여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주관적인 안녕감 또는 질적

인 생활 만족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Neugarten, Havighurst & Tobin 

(1961)[39]이 개발한 LSI-A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졌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3문항

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으며, 삶의 만족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70으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는 SPSS 18.0과 AMOS 20.0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평

균, 표준편차, 정규성 분석, 빈도분석, Pearson의 상관

관계분석,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를 평가하기 위해 Hair 등(2006)[34]이 제시한, X2, CFI, 

TLI, SRMR 및 RMSEA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모

형 적합도 판단 기준은 CFI, TLI의 경우 .90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이고, SRMR 및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면 괜찮은 적합도이다[31].

IV.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평균
언론인이 지각하는 은퇴태도는 5점 만점에 중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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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3점보다 조금 높은 3.15점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

도는 5점 만점에 중간점수인 3점보다 높은 3.21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후준비는 5점 만점에  3.05점으

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변수들이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은퇴태도 1.00 5.00 3.15 .483 -.465 1.321
노후준비 1.00 5.00 3.05 .523 -.082 .163
삶의만족 1.00 5.00 3.21 .663 -.165 .303

표 1. 주요 변수의 평균

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를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은퇴태

도는 삶의만족, 노후준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또한 삶의만족과 노후준비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변수 은퇴태도 노후준비 삶의만족
은퇴태도 1
노후준비 .234** 1
삶의만족 .265** .499** 1

** p<.01

표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3.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모형의

X2=31.780(p>.05)로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났다.값의 경우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특성을 보이는데, 특히 200개 이상의 경우 그러하다

[27]. 본 연구는 233개의 표본을 사용하였으므로 값의 

결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

어 앞서 자료분석 방법에서 제시한 바대로, 모형의 적

합도를 평가하는 다양한 적합도 기준을 함께 사용하였

다. TLI와 CFI는 각각 .987, .991로 좋은 적합도 기준인 

0.9를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MSEA와 

SRMR은 각각 .037, .035로 적합도 기준인 0.08이하로 

나타나 권장사용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모델의 적합도 평가 결과를 통해 볼 때,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하며, 제시된 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적합도 X2 p TLI CFI RMSEA SRMR

지수 31.780 .000 .987 .991 .037 .035
90 Percent Confidence Interval for RMSEA=(.000;.069)

표 3. 구조모형 적합도 비교

4. 구조모형 분석
4.1 은퇴태도와 삶의만족, 노후준비와의 관계 검증
언론인이 지각하는 은퇴태도는 노후준비에 직접적 

영향(β=.247,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에도 직접적 영향(β=.204, p<.01)을 미치는 변인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후준비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

적 영향(β=.54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값

경로
Estimate

S.E C.R
비표준화 표준화

은퇴태도→노후준비 .148 .247 .055 2.684**

은퇴태도→삶의만족 .219 .204 .078 2.817**

노후준비→삶의만족 .969 .541 .204 4.760***

** p<.01, *** p<.001 

표 4.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

4.2 은퇴태도와 노후준비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분석 및 연구모형의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각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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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5]과 같다. 간접효과에 대한 분

석은 AMOS 20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

을 통해 분석한 후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부트

스트래핑 방법은 모든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통

계적 가정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28].

분석 결과, 언론인이 지각하는 은퇴태도는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partial 

mediating)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태도가 노후

준비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17

이였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식을 통한 유

의도 검증결과 p<.0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은퇴태도 노후준비 .247** .247**

삶의만족 .204** .017* .221**

노후준비 .541*** .541***

* p<.05, ** p<.01, *** p<.001

표 5. 잠재변수간의 직접․간접효과 분해

본 연구의 가설 검증결과는 다음 [표 6]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구분 내  용 결과
가설 1 은퇴 태도는 노후 준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가설 2 노후 준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가설 3 은퇴 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가설 4 노후 준비는 은퇴 태도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표 6. 가설 검증 결과

V. 결 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태도는 노후준비에 대해 24.7%의 설명력

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에 대

한 태도를 새로운 출발과 계속으로 인식할수록 노후준

비를 잘 한다는 여러 선행연구[1][14][22][38] 결과와 일

치한다.

둘째, 노후준비는 삶의 만족도에 54.1%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 준비 정도

가 높으면 노후에 대해 불안감이 줄어들어,  삶의 만족

도가 높아진다는 여러 선행연구[2][3][7][12] 결과와 일

치한다.

셋째, 은퇴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은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 지와 은퇴 후 생활계획을 어느 정도 세

우는가에 대한 정도가 은퇴 후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4][32][33][35][37] 

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노후준비는 은퇴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은퇴태도와 삶의 만족도,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등 삶의 만족도 관련 영향요인에 대해 단편적인 

관련성을 제시한 기존 선행연구 결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에 대하여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결과, 노후준비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된 것은 삶의 만

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적 차원의 은퇴태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노후준비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가 도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하

고자 한다.

첫째, 은퇴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가 실증

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는 언론인의 은퇴 이후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기존의 지식체계를 보완하는 

이론적 기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언론인의 은퇴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언론인의 은퇴태

도 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노후 준비 교육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언론사별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

되기 힘들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기자협회나 언론

진흥재단 등의 직능 단체를 통해 은퇴 이후 삶을 준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언론인의 노후준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노후생활에 대

한 보장책이 약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노후생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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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치밀한 계획과 사전준비가 필요한다. 특히 언

론인의 경우 경제적 노후 준비가 부실하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언론인 노후준비에 중요한 기능을 할 언론인 공

제회가 설립돼야하고 정부나 국회 차원의 재원 조달과 

운용 방식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넷째, 언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은퇴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와 자아 존

중감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뒷받침돼야할 것

이다. 은퇴이전과 은퇴 이후 삶이 급속도로 변하는 언

론인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은퇴이후 상대적 박탈감을 덜

어줄 수 있는 체계적인 상담과 교육이 마련돼야할 것이

다. 노후 준비는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가 아닌, 

보다 이른 연령에 실천할 수 있도록 언론인의 근무 연

차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수반돼야한다고 본다.

함의의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함의 주요내용
1 언론인의 은퇴 이후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한 보완
2 언론인의 은퇴태도 개선을 위한 노후준비 교육 필요
3 언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지원을 위한 언론 공제회 설립
4 은퇴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와 자아 존중감을 키울 수 있는 언론

인 연차별 프로그램 마련

표 7. 함의 주요내용

본 연구는 표본의 분포가 광주․전남지역에 편중되

어 있어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언론인의 은퇴 태도가 노후준비 삶의 만족도와 노후 준

비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처음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앞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

요 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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